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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 3.1 독립만세운동(1919년)

1일 : 부산~신의주 복선철도 준공(1945년)

3일 : 제5공화국 제12대 전두환 대통령 취임(1981년)

4일 : 뉴델리 제1회 아시아체육대회(1952년)

9일 : 강원도 정선 '함백선' 개통(1957년)

15일 : 경기~강원~충북~경북 '중앙선' 개통(1941년)

15일 : 제5대 대통령 선거(1960)

15일 : 3.15 부정선거 '마산학생의거'(1960년)

17일 : 중국 상해임시정부 선포(1919년)

17일 : 대한민국 연호 사용(1919년)

21일 : 동학혁명(1894년)

22일 : 윤보선 대통령 사임(1962년)

22일 : 삼일고가도로 개통(1960년)

24일 : 제14대 국회의원 선거(1992년)

26일 : 안중근 의사 여순 감옥 순국(1910년)

29일 : 인천국제공항 개항(2001년)

3월 주요 略史

蘆嶺新聞
社  是

생명 LIFE
자유 LIBERTY
광명 LIGHT
자비 LOVE

노령산맥

노령신문

12면 나주·무안·함평·신안·영암 조합장 당선자

무안군산림조합 조합장 선거
에 박병석 전 무안군청 기획예
산실장이 전 조합장 등이 출마
한 3파전에서 공무원 출신이란 
우려를 말끔히 없애며 압승을 
거두는 영예를 가슴에 안았다.

박병석 당선자(朴炳錫 1955년 
64세)는 총 투표수 2548표 중 
1,439표(56.47%)를 얻어 2위를 
416표차로 따돌렸다. 2위는 

1,023표(40.14)
를 얻었으며, 3
위는 86표(3.37)
를 얻었다. 박병
석 당선자는 목
포상고를 졸업

한 후 무안군청에 발을 딛고 산
림환경과장, 기획예산실장 등을 
역임했으며, 무안군산림조합 이
사로도 활동했다. /무안=류춘범 기자

함평농협 조합장 선거(함평
읍·신광면)에 현 천성섭 조합
장이 전 조합장·지방의원 출신
과 농민회장, 전 농협 전무 등과 
4파전을 벌였으나 압도적 표차
로 재선에 당선되는 기염을 토
했다.

천성섭 조합장은 총 투표수 
1752표 중 783표(44.69%)를 얻
어 2위와 321표차로 크게 앞섰
다. 2위는 462표(26.36)를 얻었

고, 3위는 273표
(15.58), 4위는 
234표(13.35)를 
얻었다. 

천성섭 조합장
은 농협 부동산 

매각자금 운영에 대해 의혹이 
제기돼 불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함평=임재상 대표기자 

마한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나
윤 전 마한농협 이사가 6파전을 
벌인 끝에 신승을 거두었다.

나윤 당선자(羅潤 1950년 68
세)는 총 투표수 1600표 중 432
표(27.00%)를 얻어 2위와 26표
차로 승리하는 혈전을 겨뤘다.

이번 선거에서 2위는 문홍렬 
후보가 406표(25.37)를 얻었으

며, 3위는 이홍
규 후보가 346
표(21.62), 4위는 
임기만 후보가 
261표(16.31), 5
위는 95표(5.93), 

6위는 60표(3.75)를 각각 얻었
다.

/나주=임재상 대표기자

함평군 학교면 소재 천지농협 
조합장 선거(학교면·엄다면)에 
현 정태연 조합장(鄭太淵 1951
년 68세)이 2위 후보를 357표차
로 크게 제치고 압승을 거두며 3
선에 입성했다.

정 조합장은 총 투표수 1756
표 중 46.29%인 813표를 얻었
고, 2위 후보는 465표(26.48) 얻
었다. 3위는 271표(15.43), 4위  

148표(8.42), 5위
는 59표(3.35)를 
각각 얻었다.

정태연 조합장
은 ▲경제사업
장종합센터 건

립 ▲조합원 복지 지원 확대 ▲
농작업 일괄대행 사업 등 6개 공
약을 제시했다.

 /함평=임재상 대표기자 

몽탄농협 조합장 선거에 최용
주 후보가 앞선 조합장 선거에
서 1표차로 낙선한 아픔을 씻고 
압승을 거두며 당선되는 영예를 
한 몸에 안았다.

최용주 당선자(崔用周 1964년 
55세)는 3선을 노리는 현직 조
합장과 대결에서 총 투표수 
1248표 중 725표(58.09%)를 얻

어 상대를 202
표차로 완승했
다. 2위는 523표
(41.90)를 얻었
다.

최용주 당선자
는 초당대학교 유통학과를 졸업
하고, 무안문화원 이사로 활동
하고 있다. /무안=류춘범 기자

나주배원예농협 조합장 선거
에서 현 배민호 조합장이 이동
희 전 나주배원협 상무와 맞대
결에서 결전을 벌인 끝에 25표 
1.37%차이로 당선되는 신승(辛
勝)을 거두었다.

배민호 조합장(裵珉豪 1966년 
52세)은 총 투표수 1821표 중 

923표(50.68%)
를 얻어 상대후
보와 25표차로 
당선되었다. 2위 
이동희 후보는 
898표(49.31)를 

1위와 불과 1.37%차이였다.
/나주=임재상 대표기자

함평군산림조합 조합장 선거
에 이광우 전)함평읍장이 전직 
군의원과 3파전 대결에서 완승
을 거두고 당선되는 영예를 안
았다.

이광우 조합장 당선자(李光宇 
1959년 60세)는 총 투표수 1735
표 중 706표(40.69%)를 얻었다. 
2위는 645표(37.17)를 얻었으며, 
3위는 정창우 384표(22.13)를 얻
었다.

이광우 당선자
는 (전)함평군청 
산림공원사업소
장을 수년간 역
임해 산림행정
에 달통한 것으

로 알려지고 있으며, 함평읍장
으로 재임하다 퇴직했다. 호남
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조경학
과 석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다. 

 /함평=임재상 대표기자 

전남서남부채소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배정섭 전 전남서남부
채소농협 전무가 당선되어 그동
안 쌓은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농협의 수장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어 기대되고 있다.

배정섭 당선자(裵正燮 1962년 
56세)는 총 투표수 818표 중 528
표(64.54%)를 얻어 상대후보를 
238표차로 벌리며 완승했다. 2

위 는  2 9 0 표
(35.45)를 얻었
다.

배정섭 당선자
는 목포마리아
회고등학교 졸

업한 후 줄곧 전남서남부채소농
협에 몸을 담았으며, 전무로 재
직하던 중 사퇴하고 이번 선거
에 나섰다. /무안=류춘범 기자

임자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변
제남 전 임자농협 이사가 현 김
대현 조합장 등과 3자 대결에서 
2위와 26표차라는 결전을 벌이
며 당선되는 영예를 안았다.

변재남 당선자(卞在男 1961년 
58세)는 총 투표수 895표 중 376
표(42.01%)를 얻어 현 조합장과 
승부에서 격전을 벌이며 막판 

승리를 거머쥐
었다.

김대현 조합장
은 350표(39.10)
를 얻어 2위를 
차지했으며, 김

정원 전 이사는 169표(18.88)로 
3위를 차지했다.

/이민행 대표기자

무안군산림조합장 선거, 박병석 전 기획실장 압승

함평농협 조합장, 현 천성섭 조합장 재선 안착

마한농협 조합장, 나윤 농협 이사 당선

함평천지농협 정태연 조합장, 3선 압도적 입성

몽탄농협 조합장 최용주 후보, 현직 꺾고 완승

나주배원예농협 조합장, 현 배민호 조합장 신승

함평군산림조합 조합장 이광우 전 산림과장 당선

전남서남부채소농협 조합장, 배정섭 전 전무 당선

임자농협 전 변재남 이사, 현 조합장 꺾고 당선

무안군의회(의장)는 지난 13일 
임시회를 열고 겨울 주요 농작물 
가격 하락에 따라 ‘농산물 주산
지 보호 특별법’ 제정 건의안을 
채택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의회는 “무안군 주요 재배 작물
인 양파 또한 가격 폭락의 직접적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며, 
농업인들이 깊은 시름에 빠져있
다”며, “정부는 ‘농산물 주산지’
가 농산물의 수급 안정과 생산비 
절감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효
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
구했다.

무안군 생산 조생양파의 포전
거래가(3.3㎡당)는 2월 중순까지 
4천원 수준으로 예년 9천원 수준
의 거래가의 45%이하 수준에 불
과했고, 최근 시장격리 조치 시행
계획을 발표한 이후에도 7천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정운 의장은 “정부는 주산지 
농가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
하고, 주기적인 농산물의 가격 폭
락을 방지하기 위한 가칭 ‘농산
물 주산지 보호 특별법’을 조속
히 제정하라”고 주장했다.

/무안=류춘범 기자

함평군은 “지난 14일 김영록 전
남도지사가 함평군을 방문해 군
청 대회의실에서 ‘군민과의 대
화’를 군민 500여명이 참여한 가
운데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
다.

이날 행사는 이윤행 군수, 정철
희 의장 및 군의원, 도의원, 류미
진 경찰서장, 박영숙 교육장, 이
명만 농협군지부장, 기관단체장, 
언론인, 주민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윤행 군수는 환영사에서 “김

영록 지사께서 도정 목표로 내세
운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
대’는 우리 군정목표와 그 궤를 
같이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
다.

김영록 지사는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전남의 모토는 상생발
전”이라며, “도내 22개 시·군의 
번영과 시·군민의 행복이 곧 전
남의 발전”이라고 말했다.(홍보
팀장 천성은 320-1431)<관련기
사 9면>   /함평=임재상 대표기자

무안군의회‘농산물 주산지 보호 특별법’ 촉구

이정운 의장 “정부는 주산지 농가 소득 안정 보장하라”

김영록 지사, ‘함평군민과 대화’ 성황 마쳐

김 지사 “시·군의 번영 및 행복이 곧 전남의 발전”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지난 6
일  “지역 예비군 및 제대를 앞둔 
국군장병의 일자리를 창출을 위
해 육군 제31사단 김천일대대, 나
주시재향군인회와 ‘예비군 및 제
대군인 취업지원 업무협약’을 체
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서 ▲지역일자리 
확대 및 취업지원서비스 활성화 
▲효율적 취업지원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 ▲찾아가는 취업이동
상담 및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

영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형곤 김천일대대장은 “청년 

장병들이 제대 후 지역에 안정적
으로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
돼 기쁘다”고 말했다.

강인규 시장은 “군 제대 이후 
취업에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양
질의 일자리를 제공, 사회에 안정
적으로 정착하고, 미래 주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
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임재상 대표기자 

나주시, 예비군·제대 예정 군인 일자리 지원

김천일대대·나주재향군인회 ‘취업지원 MOU’체결

2019년 3월 22일
著者 松巖 李 珉 行 拜上

〈和而不流 융화하되 탁류에 휩쓸리지 않는다〉
  노령산맥을 떠올리며 노령신문蘆嶺新聞을 창간한지 11년을 맞아 매끄럽지 못하고, 잘 다듬어지지 
못하고, 다소 서툰 곳이 많은 그동안 써왔던 글을 모아 〈和而不流 융화하되 탁류와 휩쓸리지 않는다〉라는 
한권의 책을 발간해 세상에 내놓습니다.
  不義(불의)에 맞서다 筆禍(필화)도 겪는 아픔도 있었지만, 미움보다는 마음에 양식으로 삼으며 더 좋은 
사회를 위해 다시 펜을 잡았습니다. 3월 22일은 저에게 있어 특별한 날이며, 언론의 사명이 무참히 
짓밟혀진 날이기도 합니다. 22일 신문사 세평 공간에서 따뜻한 세평(世評)을 나누고자 하오니 
방문하시면 한권의 책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축사 보내주신 분

이 용 섭 
광주광역시장

김  산 
무안군수

이 개 호 국회의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후원 행사 : _ 일시 : 2019년 3월 22일 오후 2시 부터 _ 장소 : 노령신문 사무실     _ 주소 : 무안군 무안읍 면성2길 15

임흥빈 전)전남도의회 의원(3선)
정영덕 전)전남도의회 의원(재선)
양영복 전)전남도의회 의원(재선)
홍금표 전)무안군청 서기관
노금노 본사 주필 (전)전국농민연맹 사무처장
박일훈 본사 수석논설위원 초당대 교수

임재상 본사 주필 전남4-H본부 회장
이승훈 정치학박사
김정수 본사 주필
강임원 본사 논설위원
이성범 무안군청 기획예산과장

 부록 : 기고 및 칼럼

서 삼 석 
민주당 국회의원

이 석 형 
산림조합중앙회장

강 인 규 
나주시장

이 윤 행 
함평군수

임 흥 빈 
전 전남도의원

양 영 복 
전 전남도의원


